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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

보석 둘▲

/ / / / / /初八日甲申晴 與正使同轎渡三流河 朝飯於冷井 行十餘里 轉出一派山脚 泰卜忽鞠躬 過馬首 伏趍
/ / / / / /地高聲曰 白塔現身謁矣 泰卜者鄭進士馬頭也 山脚猶遮不見白塔 趣鞭行不數十步 纔脫山脚 眼光

/ / / / /勒勒忽有一團黑毬 七升八落 五今日始知 人生本無依附 只得頂天踏地而行矣 立馬四顧不覺擧手

/ / / / / /加額 曰好哭場可以哭矣 鄭進士曰 遇此天地間大眼界 忽復思哭何也 余曰唯唯否否 千古英雄善泣

/ / / /美人多淚 然不過數行無聲眼水轉落襟前 未聞聲滿天地若出金石 人但知七情之中惟哀發哭 不知七

/ / / / / /情都可以哭 喜極則可以哭矣 怒極則可以哭矣 樂極則可以哭矣 愛極則可以哭矣 惡極則可以哭矣

/ / / / / /欲極則可以哭矣 宣暢壹鬱莫疾於聲 哭在天地可比雷霆 至情所發 發能中理 與笑何異 人生情會未

/ / /嘗經此極至之處而巧排七情配哀以哭 由是死喪之際 始乃勉强叫喚喉苦等子 而眞個七情所感至聲

/ /眞音 按住忍抑蘊鬱於天地之間而莫之敢宣也

초팔일갑신청 여정사동교도삼류하 조반어냉정 행십여리 전출일파산각 태복홀국궁추과마수 복/ / / / / /

지고성왈 백탑현신알의 태복자정진사마두야 산각유차불견백탑 취편행불수십보 재탈산각 안광/ / / / / /

륵륵홀유일단흑구 칠승팔락 오금일시지 인생본무의부 지득정천답지이행의 입마사고불각거수/ / / / /

가액 왈호곡장가이곡의 정진사왈 우차천지간대안계 홀부사곡하야 여왈유유부부 천고영웅선읍/ / / / / /

미인다루 연불과수행무성안수전락금전 미문성만천지약출금석 인단지칠정지중유애발곡 부지칠/ / / /

정도가이곡 희극즉가이곡의 노극즉가이곡의 랄극즉가이곡의 애극즉가이곡의 오극즉가이곡의/ / / / / /

욕극즉가이곡의 선창일울막질어성 곡재천지가비뢰정 지정소발 발능중리 여소하이 인생정회미/ / / / / /

상경차극지지처이교배칠정배애이곡 유시사상지제 시내면강규환후고등자 이진개칠정소감지성/ / /

진음 안주인억온울어천지지간이막지감선야/ /

칠월 팔일 맑음 정사와 함께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고 십여리를/ / /

가서 한 줄기 산자락을 돌아 나오는 순간 태복이 갑자기 달려서 앞질러 가더니 엎드려/ / /

큰 소리로 아뢰기를 백탑이 현신함을 알림니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이다 산자락이 여전/ / /

히 가리고 있어서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채찍을 해서 수십보도 가지도 않아서 겨우 산자/ /

락을 벗어나자 마자 눈앞에 빛이 어른어른하게 홀연히 한 덩어리의 공이 갑자기 나타나다/ /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다 인생이란 본디 의존할 때가 없다는 것을 다만 하늘을 이/ / /

고 땅을 딛고서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말 위에서 사면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

을 들어 이마에 얹어 좋은 울음 터로구나 가히 한번 울어볼만 하구나 정진사 왈 이 천지/ / /

간에 이 안개를 만나서 홀연히 다시금 곡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연암?/

이 말하길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 그러나/ /

그런 울음이라는 것은 겨우 몇 줄기 소리없는 눈물이 옷깃 앞에 굴러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

는다 소리가 천지에 가득차서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사람들은 다만 칠/ /

정가운데서 오직 슬픔만이 통곡을 발할 뿐을 알 뿐이다 칠정모두가 통곡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이 극하면 가히 통곡할 수 있다 막힘을 터/ , , , , , /



져나오게 하는데는 소리만한 것이 없다 통곡은 천지간에 가히 우뢰와 천둥에 비유할 수 있/

으니 지극한 정이 발한 바이다 발하면 능히 이치에 적중한다 그러니 웃음과 더불어 무엇/ / /

이 다르겠는가 사람의 정회가 일찍이 지극함의 경계를 만나지 못해서 교묘하게 칠정을 배?/

열하여 슬픔에다 곡을 짝했을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를 때 비로소 그때야 애를/ /

써서 아이고 등등을 울부짖는다 진실로 칠정의 느낀 바의 지극한 소리이면서 진짜 소리는/ /

꾹꾹 눌러 천지지간에 쌓여서 감히 그것을 펼칠 수가 없다/

두 번째 보석의 배경▲

구련성에서 책문을 거쳐 드디어 요동벌판을 만난다 요동벌은 아득히 넓고 기름진 대평원. “

이며 요양에서부터 산해관까지 리 길이 들과 하늘이 맞붙은 땅 이라고 했으니 연암의, 1200 ”

마음이 짐작된다.

연암은 말을 몰아 산모퉁이를 벗어나서 이 광박한 요동벌이 시야에 들어오자 인생은 본시“

아무런 의탁함이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고 했”

다 넓디 넓은 요동벌의 장관이 연암으로 하여금 부평초 같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는 손을 이마에 얹고 넓은 벌을 바라보며 아 참 좋은 울음 터로다 가히. , “ , .

한 번 울 만하구나 하는 감탄사를 발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보석인 호곡장이다.” . .

열하일기 등장인물의 캐리커쳐▲ 『 』 Ⅱ

정진사→

이름은 각 연암의 동행인 가운데 하나다 식자층이긴 하나 별로 똑똑한 구석은 없는 인물. .

이다 열하일기에 아주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띨띨한 모습으로 나온다 연암이 벽돌. , .

론을 설파할 때 말 위에서 졸다가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 는 어처구니없는, ‘ , ’

잠꼬대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달걀을 특히 좋아해 초란공이란 별명이 붙었고 한 점포에서. ,

연암과 함께 호질을 베껴 쓰기도 했다 물론 엉터리로 베껴서 연암이 다시 뜯어고쳤지만. .

득룡이→

살 때부터 중국을 드나든 중국통 중국어에 능통한 데다 처세술도 능란하기 이를 데 없14 .

어 사행단에선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중국으로 귀화할까봐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을.

정도로 수완이 좋다 책문을 통과할 때 청나라 사람들을 기막힌 수법으로 멋지게 속여 넘긴.

다 이름하여 살위봉법. ‘ ’!



교시(2 )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

책문의 풍경▲

조선 사신은 압록강을 건너면 항상 구련성에서 첫날밤을 보냈는데 민가가 없기 때문에 노

숙을 했다 압록강으로부터 중국의 가장 외곽 국경선인 책문까지 리는 사람이 살지 않. 120

는 완충지대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국경 개념은 요즘처럼 선 개념이 아니라 지역 개념이었.

다고 한다.

책문 조선과 중국 사이의 관문인데 나무를 깍아 목책을 세워서 대충 경계를 알리는 정도.

라고 한다 그러나 책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되놈들과 입문을 위한 뇌물을 흥정해야하는데.

이러한 연암 일행의 난처함을 득룡이 능숙하게 해결한다.

열하일기 등장인물의 캐리커쳐▲ 『 』 Ⅱ

득룡이→

살 때부터 중국을 드나든 중국통 중국어에 능통한 데다 처세술도 능란하기 이를 데 없14 .

어 사행단에선 없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중국으로 귀화할까봐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을.

정도로 수완이 좋다 책문을 통과할 때 청나라 사람들을 기막힌 수법으로 멋지게 속여 넘긴.

다 이름하여 살위봉법. ‘ ’!

정진사→

이름은 각 연암의 동행인 가운데 하나다 식자층이긴 하나 별로 똑똑한 구석은 없는 인물. .

이다 열하일기에 아주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띨띨한 모습으로 나온다 연암이 벽돌. , .

론을 설파할 때 말 위에서 졸다가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 는 어처구니없는, ‘ , ’

잠꼬대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달걀을 특히 좋아해 초란공이란 별명이 붙었고 한 점포에서. ,

연암과 함께 호질을 베껴 쓰기도 했다 물론 엉터리로 베껴서 연암이 다시 뜯어고쳤지만. .

고치법 叩齒法▶

윗니와 아랫니를 마주쳐서 소리가 나게 하여 이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